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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확대하라"… 특명 받아든 카뱅·케뱅 머니S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케이뱅크도 자본확충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더해진 영향으로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씨티은행 "복수 금융사 인수의향서 제출"…매각 성사될까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전체 매각(통매각)을 우선 추진하는 가운데, 복수의 금융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7월 중 전체 매각,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는 적어도 확정짓겠다는 방침

하나은행, 영국 펀드 가지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한국금융신문

하나은행은 환매 중단된 영국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50% 수준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

몸집 줄이는 국민은행, 내달 28개 점포 축소 e대한경제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 슬림화를 추진 중. 다음달에만 28개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지점 축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등 점포 수는 총 3276개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77개 감소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패소…3대 생보사 중 처음 이데일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

증권사가 15년간 쌓은 400만계좌, 카카오는 1년만에 달성 조선일보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증권의 증권 계좌는 400만개가 넘는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달성한 수치

증권 업계 3위인 한국투자증권이 15년 만인 올 3월 400만 계좌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급속성장한 셈

거래소 “이유 없이 오른 20여개 스팩주 기획감시 실시” 서울경제

한국거래소는 최근 스팩주(SPAC)가 이상 급등락을 보이자 불공정거래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

“최근 다수의 스팩들이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기획감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징계...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뉴시스

5월 3일 금감원은 한투증권과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다. 한투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중

다만 한투증권이 손실액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배상했다는 점은 징계 수위의 감경 요소로 꼽힌다. 판매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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